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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    지

본 연구는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댐·저수지 붕괴에 대한 원인 분석

과 기존의 관련 연구 및 지침 등을 비교·분석하여 현재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댐·저수지 비상

대처계획(EAP) 수립 대상 기준에서 제외되는 시설물의 붕괴 가능성 평가를 통해 EAP 수립 대

상의 적정 범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.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정

량적 판단 기준을 각 요인별로 제시하고, EAP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댐·저수지를 대상으로 붕

괴 가능요인을 적용하여 3개 이하의 붕괴요인에 해당될 경우 저위험군, 4개 및 5개의 붕괴요인

에 해당될 경우 중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각각 분류하여 시설물 붕괴 위험성 정도에 따른 적절

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. 댐·저수지 붕괴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붕괴 가능

성의 주요 요인으로는 저수용량, 제체 높이, 준공 경과연수, 우심피해 및 지진피해 잠재지역이 포

함되며, 각 요인별 객관적인 판단기준은 댐 저수용량의 경우 EAP 법적 수립기준 및 과거 붕괴사

례 등의 분석을 토대로 붕괴사례 61개소 중에서 약 88%를 차지하는 저수용량 10만톤을 선정하였

으며, 댐 높이의 경우 댐의 파괴양상(이종태, 1987)에서 제시한 댐 붕괴부 특성과 미국주댐안전협

회(ASDSO: American Society of Dam Safety Official) 학술지인 Dam Safety(2006) 등에서 제안

한 기준을 기존의 댐․저수지 붕괴사례에 적용하여 댐 붕괴폭과 댐 높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

바탕으로 댐 높이 8m 이상을 적정 범위로 고려하였다. 준공 경과연수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「재

해위험저수지·댐 관리 지침」타당성 평가기준인 ‘시설노후도’ 기준과 한국시설안전공단 사회간접자

본 노후화 기준에 해당하는 경과연수 기준을 토대로 30년 이상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, 우심피

해 및 지진피해 잠재지역은 국민안전처 재해연보(2014)를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의 우심피해 발

생 지역과 기상청 국내 지진 규모 10위권 내에 포함되는 지역을 고려 대상으로 하였다. 본 연구에

서 도출한 시설물 붕괴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국민안전처에서 고시한 EAP 수립 대상에서 제

외되는 지자체 재해위험저수지 354개소에 적용해 본 결과, 저위험군 16개소, 중위험군 5개소, 고위

험군 2개소로 각각 조사되었다. 저위험군은 전문 시설물 관리자에 의한 주기적인 시설물 점검 및

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, 중·고위험군에 속하는 시설물의 경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

시설물 하류지역의 실질적인 인명 및 경제적 피해 가능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

EAP 수립 대상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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